
“인간 배아 대상 실험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배아를 실험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은 그들이 인간으로서 지닌 존엄성을 침해하는 죄가 됩니다. 인간 배아는 출생한 아기들

을 존중해야 하는 것과 똑같이, 그리고 모든 태어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비록 타인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수

행된 실험이라 하더라도, 무고한 인간을 죽게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생명의 복음 63항 참조)  글_ 생명위원회

생명운동

빵이 다 구워졌다. 녀석은 냉큼, 빵을 입에 물고 달리기 

시작했다. 나도 있는 힘껏 녀석을 쫓아 뛰었다. 

“멍! 멍!” 

이내 숨이 차올랐지만, 가뿐 호흡도 나의 호기심을 멈출 

수는 없었다.

대체 우리 개는 매일 갓 구운 빵을 물고 어디로 가는 것일

까? 이틀 전에는 골목에서, 어제는 마을 입구에서 녀석을 놓

치고 말았다. 오늘은 기필코! 녀석의 목적지를 알아내고 말 

테다! 녀석은 뒤 한번 돌아보지 않고 근처 숲으로 들어갔다. 

헉... 헉... 헉... 숨을 고른 후, 고개를 든 난, 깜짝 놀라고 말

았다. 녀석이 한 남자의 허벅지를 물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

지만 곧, 녀석이 그 남자의 허벅지에서 흐르는 고름을 핥고 

있음을 알았다. 매일, 이 남자에게 빵을 갖다 주고 이렇게 

상처를 핥아주었던 모양이었다. 대체 이 사람이 누구기에? 

“제 이름은 로코라고 합니다.”

로코씨는 프랑스 왕국의 시장 아들이었다. 부모님이 돌아

가시면서 많은 재산을 남겨 주었지만, 그것을 모두 팔아 가난

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곳 이탈리아 

로마로 성지순례를 왔다가 전염병에 걸린 이들을 돌보기 시작

했다고 한다. 그러다 그만 자신도 전염병에 걸리고 만 것이다. 

“한동안 환자들을 돌보았다면 거기서 지내시지 왜?”

로코씨는 그저 웃을 뿐이었지만 보아하니 전염병에 걸렸

다고 마을에서 쫓겨난 모양이었다. 병에 걸렸다고 그동안 

도와준 은인을 내쫓다니…. 

“참, 딱하십니다. 그러기에 처음부터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았더라면, 재산을 잃을 일도 없고 환자들을 돌보지 않았

다면, 이렇게 건강을 잃을 일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난 진심으로 로코씨가 답답했다. 로코씨는 옆에 있던 내 

개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처음부터 주님의 것이었으니, 잃은 것이 아니라 돌려 드

린 거죠, 뭐.”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며칠 후, 로코씨는 거짓말처

럼 건강을 되돌려 받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고향 사

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간첩으로 몰아 감옥에 가두었

다고 한다. 나중에야 누명을 벗었지만 이미 그는 목숨을 잃

은 후였다. 분명 로코씨는 감옥에서 죽으면서도 주님을 원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냥 이렇게 기도했겠지. “이 목숨도 

제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하소서.”

난 갓 구운 빵을 들고 집을 나섰다. 이 빵도 나의 것이 아

니니 빵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해야 하지 않겠는가? 

“멍! 멍!” 

녀석도 같은 생각인 모양이다.

가톨릭
   성인의 삶

주님의 것이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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